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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 :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

정  운(세원사 주지)

www.sewon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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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

다는 것’은 (중략) 모든 부처님들께 내가 보현

보살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마치 눈앞에서 뵈옵듯이 받들

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불교성전』 (397쪽)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사찰

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는 분이고, 부처님은

우리 삶의 나침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를 모르면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부처님에게 나아가 무릎

을 꿇고 두 손을 모읍니다. 인생살이가 두려우

면 부처님에게 달려와서 기댈 언덕이라 여기며

쉬기도 합니다.

불자는 장차 부처가 되겠노라 마음을 낸 사람

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여, ‘나는 부처

가 되겠다는, 그런 일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내

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부처가 되겠어요? 나는

그냥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걸로 족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겸손한 듯 보이지만

이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마음(증상만)

입니다. 여러분이 마주 대하고 있는 저 부처님

은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을 통해 우리에게 부

처인 당신과 똑같은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

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묘법연화경이 바로 그 내

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시작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세상의 가장 귀한 어르신이고, 저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내게 길상(吉祥)의 행운

이 찾아오며, 내 인생의 롤모델이시니 우리는

모두 절에 오면 가장 먼저 부처님을 향하여 무

릎과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바닥에 대며 정중

하게 절을 올려야 합니다.

경전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내가 부처님들에게 올리는 예경은 나의 굳은

신심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보현행

원품을 보면, 거기에는 보현보살님의 힘이 더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

원의 힘으로”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불자가

되고, 마음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등 이 모든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마하살님의 도

움(가피)과 안내가 있기에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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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라는 구절은 부

처님의 깨달음 경지와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깊

이 믿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 절 대웅전 한가운데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티끌보다 더 많은 곳에 부처님은 늘

깨달아서 존재하고 있으니, 어느 곳을 향해서라

도 그곳에는 부처님이 계신다는 깊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예경해야 합니다. 눈에 보

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부처님 나라가 없

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경을 올릴 때도 “마치 눈앞에서 뵈옵듯이 받

들고” 해야 한다고 보현행원품에서는 말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다가오지 않습

니다. 어떻게 그 많은 부처님을 눈앞에서 보듯

이 하느냐는 것이지요. 무비스님의 설명을 참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저 많은 부처님이란 곧 모든 사람을 뜻하며,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며 좀 더 정확하

게 말하면 삼라만상과 우주만유를 가리킨다. (중

략) 우주자연과 삼라만상을 모두 다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예경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예배

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

한 수행이며 보살행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스님의 보현행원품 해설 (30쪽) 

우리는 부처님을 가장 귀한 분이라 여기는 불

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그대로 세상 모

든 사람을 향해서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

로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공경하는데 나의 몸과

말과 생각이 혼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정

한 몸과 말과 뜻으로 예경해야 한다”고 보현행원

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예경하려

는 마음을 품었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몸과

입과 뜻으로 선하고 바르게 업을 지어야 합니

다. 선업에는 즐거운 과보가 따르니, 부처님을

예경하려고 한 내가 선업을 먼저 짓게 되었고,

그 과보로 즐거움, 행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이런 몸과 마음으로 절을 하면 다

음의 행복이 따릅니다.(*예경에 대해서는 3월호

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몸을 갖춥니다. (得妙色身)

둘째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믿습니다.

(出語人信)

셋째는 대중 속에 있어도 겁먹지 않습니다.

(處衆無畏)

넷째는 부처님께서 마음에 두어 지켜 주십니다. 

(佛所護念)

다섯째는 훌륭한 몸가짐을 갖춥니다.

(得大威儀)

여섯째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衆人親附)

일곱째는 여러 천상의 신들이 공경합니다.

(諸天愛敬)

여덟째는 큰 복덕을 갖춥니다. (具大福德)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면 극락에 왕생합니다.

(命終往生)

열째는 깨달음의 경지로 신속하게 도달합니다. 

(速證涅槃)

『업보차별경』

보살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다짐은, 부처님

계신 곳이면 언제나 다가가서 예경하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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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처님이 귀하게 여긴 우리 이웃을 부처님

처럼 대하며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는 부처님처럼 대하고 예경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런 마음

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불자님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난 그렇게 못 해! 그

러니 보살행 같은 건 그만둘 테야.”라고 생각하

지 마시고, 오히려 “왜 저 사람에게는 귀하게 여

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를 가만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 또한

수행이고, 마음공부입니다.

마음이 안 가는 사람에게 억지로 하려고 하기

보다는, 무엇이 있어 내 마음이 그에게는 자꾸

닫히는 것인지를 차분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아마 우리 불자님들이 주변 사람들

에게 이렇게 친근하고 정성스럽게 다가가고 그

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 틀림없

이 흐뭇하실 것입니다. 『대방광여래장경』에서

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남자여, 일체중생은 그 몸에 여러 번뇌가 있

어도 여래장(여래의 태아)이니, 언제나 때가 묻

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고 덕상(德相)을 모두 완

벽하게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다.”

지금 내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내가 미워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도 다 여래의 태아(여

래장)요, 이들이 바른 법을 만나면 부처(여래)가

될 분이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불자의 마음가

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을 대하

는 마음으로 예경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살이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다짐, 첫

번째 보현행원인 ‘제불예경원(諸佛禮敬願)’입

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성전의 첫 번째 원의 내

용을 다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들께 예배하고 공경한

다는 것’은 온 법계와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

의 아주 작은 먼지만치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들

께 내가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마치 눈앞에서 뵈옵듯

이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

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낱낱 부처님의 처소에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계의 아주 작은 먼

지만치 많은 수의 몸을 나타내어, 그 한 몸 한 몸

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치 많은 수의 부처님께 두루두루 다 예경

하는 것입니다. 허공계가 다하여야 나의 이 예경

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

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

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야 나의 예경도 다하려

니와, 중생계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습니다. 생

각생각이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마음

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

다.”

『불교성전』 (397쪽)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부처님 회상에 태어나

면 그 모든 부처님을 공손히 예배하고 공경하

며, 태어나는 곳마다 마주치는 모든 중생도 부

처님 태아라고 생각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공손

하게 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보

현행원품에서는 온 중생계가 사라지고 허공계

가 사라질 때까지 예경을 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고, 즉 싫증 내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생명을 예경하는 사람이 보

살이요, 불자입니다. 정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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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소식

여러분의 후원금은 청소년 교화사업에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금은 2024년 3월 8일~2024년 4월 4일까지 입금된 것입니다.

<351-0988-2053-63> 농협(세원아청) 후원금 통장입니다. 원하시는 분 입금 부탁드립니다.
위 내역은 시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자부담 지출입니다.

후원금 현황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지      출

     이 장 희               50,000

     권 현 지               20,000

     이 원 호               50,000

    이 주 연               20,000

     부 성 보               50,000

     강 상 훈               20,000

     유 상 숙               50,000

    박 명 호               30,000

    이 용 렬               50,000

     양 정 하               30,000

     오 희 순               30,000

     유 성 윤               30,000

    강 진 아               20,000

     최 부 호               50,000

     유 홍 주               30,000

     권 송 은               20,000

     이 영 구               50,000

     최 창 복               50,000

     김 규 태               20,000

     한 명 현               30,000

    조 명 연               50,000

명청소년소아과           50,000

     박 인 자               50,000

     김 현 준                10,000

     유 정 현                10,000

    유진스님               20,000

     이 선 엽               30,000

     광명전기               50,000

  형제인쇄.광고            30,000

          계                 1,000,000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 소 년 교 화 연 합 회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계

300,000

200,000

200,000

700,000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매주 수요일 : “품성계발” “분노조절” “대인관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매주 목요일 : “검정고시학습반” “또래상담” “품성계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매주 금요일 : “사회증진” “대인관계”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매주 토요일 : “사회적응”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검정고시대비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매주 화요일 : “방송댄스”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 매주 수요일 : “방향제만들기” “중등댄스”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 매주 목요일 : “반려동물 장난감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 매주 금요일 : “마당놀이” “초등댄스”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 매주 토요일 : “기타교실” “드럼교실” “카네이션만들기” “도자기공예” “요리교실”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 매주 화, 목요일 감시단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